
사회복지사무소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진심으로 축하

드립니다. 

사회복지사무소는 일 잘하는 정부, 화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

나입니다.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

한 단계 더 높이고, 어려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

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.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어렵습니

다. 저도 어려운 분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. 

참여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내실 있게 보강해서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

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.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

고,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 

여러분이 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. 어려운 분들은 여

러분의 말 한 마디에 큰 위로를 받고, 손길 하나에 새 힘을 얻습니다. 여러분이

잘해 주셔야 정부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들이 여러분을 보면서‘항상 든

든하고 의지할 만하다’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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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
제9회 여성주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울러 참여정부의 보육비전을 선포

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

최근 여성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여성 국회의원이 두 배 이상

크게 늘었고, 보육업무도 여성부로 이관됐습니다. 청와 에 균형인사를 담당하

는 비서실이 신설되고, 그 비서관을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. 

과거‘남성만의 무 ’로 여겨지던 분야에서도 여성의 활약이 눈부십니다. 이제

말 그 로‘여성의 시 ’가 열리고 있습니다. 모두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

분입니다.

그래도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은 많습니다. 특히 보육은 여성에게 참으로 어려

운 고민거리입니다. 지금도 아이냐 직업이냐를 두고 갈등하는 여성들이 많습니

다.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어야 출산율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장할 것입니다. 

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제 로 키우는 일입니다. 최적의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

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도덕적이며, 또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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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와 정부도 여러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

이번에 시범운 되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제 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

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. 

다시 한번 사회복지사무소의 개소를 축하드리며,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

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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